
 

 

제일 공정한 평가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을 보실 때마다, 인민에게 안겨줄 창조물을 대하실 

때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늘 하시는 물음이 있다. 

인민이 좋아하는가. 

2013 년 6 월 어느날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곳에 꾸려진 창성각을 돌아보실 때였다. 

창성각이 어제보다 오늘이 희한하게 발전하였는데 한번 잘해놓았다고 하여 

자만하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당부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1 층 1 호식사실에 들리시였다. 

식사실을 둘러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 식사실들이 비여있는데 

인민들이 식사를 할 때 여기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걸 아쉽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식사실에서 창성각의 운영정형과 인민들의 반향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아주 좋아한다는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는 

만족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제일 공정한 평가는 인민들의 목소리이라고,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다른 평가가 더 필요없다고,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들이 좋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은 흥분을 금할수가 없었다. 

제일 공정한 평가는 인민들의 목소리이다.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다른 평가가 더 필요없다. 

이 뜻깊은 말씀에 오로지 인민만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뜨겁게 응축되여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고패치였다. 

인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대한 제일 공정한 평가로 여기고 인민이 덕을 볼수 

있는 일, 인민이 바라는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충복된 본분을 다해갈 철석의 

맹세로. 

  


